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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타이어, 이현봉 부회장 승진
삼성 출신 내세워 글로벌 경영 강화 … 2009년 매출액 28% 증가

넥센타이어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이현봉씨를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글로벌 경영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넥센타이어는 2월12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현봉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4년간 성장을

이끌었던 홍종만 대표이사 부회장은 회장으로 승진시켰다.

넥센타이어는 2009년 세계적인 불황속에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내수시장에서의

브랜드 파워 향상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대비 28% 증가해 9662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1622억원과 1143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은 202% 늘었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

다.

이현봉 신임 부회장은 “넥센타이어가 해외 수출시장의 호조를 계속 이어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타이어기

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2010년에는 완성차 생산기업에 대한 공급확대와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스폰서십 등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통해 내수시장 판매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

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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